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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8. 5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

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(매일경제 8.5일자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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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
융합과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

◇ 8.5일 매일경제 <산단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…고시 꼼수로 세탁
업체 막아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림

1. 기사내용

□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 제한업종을 다 푼다더니

산업부 고시 단서조항을 달아 세탁업체의 입주를 막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

업종이 제조업 위주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, 신산업과 산업간

융합을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서,

ㅇ 제조업 지원,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, 관련 신산업 창출*을 통해

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임

예) 통신기반 전자상거래업, 시제품 제작․판매업, 자동차튜닝 토탈 서비스업
(개조 + 판매․수리․교육), 드론관련 서비스업(제작 + 체험․교육․조립․

항공촬영) 등 입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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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용역(‘18.12월) 및 부처협의(국토부 등) 등을

통해 단순 서비스업, 건설업, 농업 등 입주제한 업종을 마련하여,

ㅇ 일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반영

할 계획임(8월중순 고시 예정)

□ 한편, 기사에서 지적한 업체의 애로에 대해서는 지난 ‘18.8월 국무

조정실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업체가 이전

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

※ 문의 : 입지총괄과 조웅환 과장(4430), 김시덕 사무관(4409)


